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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할인쿠폰 사업으로 

농축산물 가격상승 억제 및 물가 경감을 위해 노력

 <보도내용 요약>

  서울경제 8월 13일(토) 기사 “650억 할인쿠폰 푼다는데...‘과소비 부추겨 

가격안정 힘들어’”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2020년부터 발행된 농축산물 할인쿠폰이 농축산물 추가 소비를 유발하여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고, 할인쿠폰 혜택이 대형마트에 집중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 할인쿠폰 사용 경험자의 95%는 원래 계획보다 농식품을 추가로 구입(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과잉 생산 등으로 소비 촉진이 필요하거나 

평년 대비 가격이 크게 상승하여 소비자 부담이 큰 품목을 대상으로 할인

쿠폰 적용 품목을 선정하고, 할인쿠폰을 적용하는 품목에는 추가적으로 

업계 자체 할인(10~20% 수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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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축산물의 필수재 성격을 고려할 때 할인쿠폰 적용으로 인한 추가적인 

가격상승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실례로 계란 공급이 부족해 가격이 

상승했던 2021년 5~9월에 할인쿠폰을 집중 적용한 결과, 산지가격 상승 

폭에 비해 소비자가격 상승 폭이 낮아 실질적으로 가격 인하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붙임 참조)

  농식품부는 할인쿠폰이 대형마트에 집중되지 않도록 중소 유통경로*에 

대한 예산 배분을 50%로 확대**하여 운영 중입니다.

   * 전통시장, 중소형마트, 친환경매장, 로컬푸드직매장, 지자체몰 등

   ** 중소 유통경로 예산배정 비율: (`21 본예산) 17% → (`21 추경) 33% → (`22 추경) 50%

  아울러 농식품부는 할인쿠폰 사업의 혜택이 유통업체에게 귀속되지 않고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형 유통업체의 할인가격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해 유통업체별 

할인 전·후 가격을 제출받고 있으며, 소비자단체(소비자공익네트워크)를 

통해 월 2회 대형마트 가격 점검을 실시하는 등 소비자 부담 경감이라는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철저히 관리 중입니다.

  농식품부는 소비자단체, 산지 생산자단체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국내 

농축산물 수급 관리, 유통실태 점검 등을 강화하여 가계의 물가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계란 할인쿠폰 적용 효과

     

http://www.koer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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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붙임  계란 할인쿠폰 적용 효과

< 계란 산지가격 – 소비자가격 > (단위 : 원/특란 30개)

□ ‘21년 계란 공급이 부족해 가격이 상승했던 5월~9월에 할인쿠폰이

집중적으로 적용되었으며, 당시 소비자가격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 

ㅇ 산지가격 상승 폭에 비해 소비자가격 상승 폭이 낮아 산지-소비자

가격 간 차이가 줄어들었음

구분 ‘21.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산지
가격

4,726 5,791 5,643 5,631 5,915 6,107 6,082 5,715 5,322 4,637 4,548 4,556 

소비자
가격

6,481 7,591 7,612 7,505 7,389 7,535 7,477 6,949 6,541 5,986 5,983 6,255 

비율* 1.37 1.31 1.35 1.33 1.25 1.23 1.23 1.22 1.23 1.29 1.32 1.37

    * 소비자가격/산지가격, 단위 : 원/특란 30개


